
2015년 부활절 남북/북남 공동기도문

온전하지 못한 해방의 기쁨이 분단의 아픔으로 이어진지 70년,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는 아침에 
이 땅을 향한 당신의 음성이 무엇이었는지를 헤아려 귀를 기울이니,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음성으로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지난 70년의 세월을 되돌아볼 때 그 음성은 결코 새로울 것이 없는데도,
분열의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군산복합의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오늘의 현실 앞에 
행함 없이 입술로만 고백해온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탓할 뿐입니다.

용서하기에 앞서 서로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 안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던 군중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심으로 인류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분단 70년, 이제 용서와 화해의 불길이 온 겨레 방방곡곡에 타오르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웃의 변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증오와 분노, 폭력성으로 얼룩진 우리 자신을 먼저 정화하게 하소서.
우리들에게 지난 역사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내적 용기를 허락하시어,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게 하시고, 
지난 역사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과 화해케 하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어
용서와 화해의 달음박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부활로 큰 희망을 보게 하셨으니,
죽어가는 이 땅에 부활의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소서.

야곱이 야뽁강을 건너 에서를 만나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듯이,
용서의 마음으로 증오와 반목의 강을 건너 남과 북이 화해함으로
이산의 아픔을 씻어내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 된 조국을 선물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여정이 민족을 살리고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활의 경험으로 초대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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